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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정훈대령의무죄선고를환영한다.

수사외압철저히조사하고책임자들을처벌하라.

1.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5. 1. 9. 박정훈대령항명및상관명예훼손사건에대하여

모든혐의에대한무죄판결을선고했다. 위사건에서박정훈대령은 ‘순직해병

사망사건’에대한조사결과의이첩을보류및중단하라는상관의지시에따르지않은

혐의, KBS 생방송프로그램에출연하여윤석열대통령, 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에대한

허위사실을적시했다는혐의등으로부당히기소되었다. 모임은박정훈대령에대한

부당한외압을확인한이번판결을환영한다.

2. 법원은박정훈대령에대한이첩 '보류'지시와이첩 '중단'명령에대하여각각다른

법리를기준으로항명의무죄를선고하였다. 해병대사령관의이첩 '보류'지시는

항명죄의전제가되는 '명령'자체가아니라고보았으며, 이첩 '중단'명령은명령에는

해당하지만정당한명령이아니므로항명죄가성립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박정훈

대령의이첩보류및중단에대한불복종은양심에따른정당한결단으로범죄가되지

않는다는점을확인한것이다.

3. 또한, 법원은 KBS 생방송에서박정훈대령의발언이거짓이아니라는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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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저하하지않았다는점, 가치중립적발언으로보인다는점에서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보았다. 상관에대한명예훼손죄를이유로한박정훈대령에대한

기소가진실을가로막기위한불이익조치였음을확인한것이다.

4. 이번판결은 12. 3. 내란사태이후힘겹게헌정질서를회복하는중인우리사회에

법치와정의가살아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이정표이다. 그리고실제정당하지못한

이첩보류및중단지시가존재했다는점, 즉 ‘외압’을받았다는박정훈대령의용기있는

증언이진실임을확인한판결이다.

5. 이번판결을통해 ‘외압’이존재했다는사실이조금이나마인정되었다. 이는내란수괴

윤석열과국민의힘의원들의 ‘순직해병특검법’ 반대가더이상명분이없다는점을

확인한다. 박정훈대령의실추된명예를회복시키고, 우리사회의정의를바로잡기

위해서는 ‘순직해병사망사건'에외압을행사하고수사결과를변개한군당국자들, 박

대령을기소한군검찰, 이를지시하였던전국방부장관이종섭과대통령윤석열에

대해서는반드시책임을묻고처벌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025. 1. 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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